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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의 유수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(신 & 이,2003) 다루었던 대
부분의 박물관이 서구의 것이었다. 한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박물관에 대한 구체화
된 분석이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특
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 상대적으로 서구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비형식
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남다른 역할인식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. 
한국과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 비교분석은 대표적인 하나씩의 박물관 전시물을 대상으로 한
것으로 이는 비교에 목적이 있지 않고 동양문화권으로 특징지워지는 것들에 대한 파악에 있
다. 한편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자연사 박물관의 변화의 과정을 재점검 하면서 외국에 의존
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전시물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내 자연사박물관
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
아울러 자연사 박물관이 동양권에서는 패권주의나 제국주의의 유물로서 시작된 서구와 차별
화되며 비형식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앞으로 보다 활
발한 교육장으로서의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.


